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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의 절제 중심으로-

권재현, 서영욱*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Study on the Impact of IT Suppor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bsorption Capacity: Focusing on Organizational Temperance

Jae-Hyeon Kwon, Young-Wook Seo*

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통합역량 IT 지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직의 절제와 흡수역량이 매개했을 때의 영향
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사기업과 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26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Smart PLS 3.0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통계 분석결과 첫째,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절제의 하위 요인
인 조정과 적응력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흡수역량에도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의 절제는 흡수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통합역량 IT 지원과 흡수역량의 관계에서 조직의 절제를 매개로 했을
때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IT
기술과 조직성과 관계에서 조직 윤리 차원의 요인으로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한 흡수역량의 선행 요인으로써 조직의 윤리적 요인도 선행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규명함에 따라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경영자에게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흡수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 흡수역량이 
필수적인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IT 인프라 구축과 조직의 미덕 함양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IT Ssupports for Iintegration Ccompetency(ITSIC)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using organizational temperance and absorption capacity as medium.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with Smart PLS 3.0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overa total a total of of
126 pparticipantseople's surveys for the employees. First, the ITSIC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alignment and adaptability and also on absorption capac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organizational
temperance hads a positive effect on absorption capacity. Third, when the organizational temperance
wa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IC and absorption capacity, ithad a indicated a positive 
effect. Fourth, absorption capacity had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ffer from the existing studies throughby validatingvalidation of 
correlationscorrelations by extending IT technolog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organizational 
ethical factors. In addition,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ethic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 also act
as leading factors of absorption capacity. ITSIC helps managers make balanced decision-making, whi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absorption capacity by giving members a positive perception, ultimately 
having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ppropriate IT infrastructure and cultivating organizational virtue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in which absorption capacity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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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에 따라 기업의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IT 융복합
을 통해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 생태계 전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필
요한 상황이다[1]. 기업이나 조직의 신속한 대응 역량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업
의 성과 격차는 보유 자원의 종류와 양적, 질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2,3]. IT는 기업에서 운영 및 전략 
관리의 필수 요소이다.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가치를 극
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 전략과 연계된 IT 기술 지
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시장 진입장벽
을 높여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와의 협상
력 강화 및 효과적으로 신제품, 신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4-6].  기업의 IT 기반은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우위에 중요 요소이며, 기업에 더 
나은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7]. 

하지만 IT와 조직혁신의 상관 관계의 연구에서 혁신
의 약 90%가 실패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혁신의 
요소로 IT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이 IT 역량과 조직적 가치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선행 연구도 있었다[8]. IT 기술과 혁신성과 또는 조직성
과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문화, 동적 능력, 조직 구조 등을 
매개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나, 윤리적인 요인과 연계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9].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기
업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신뢰 붕괴로 인한 조직 성과의 저하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 조직에서 윤리는 그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0].

본 연구는 통합 역량 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직의 윤리적 측면인 
절제가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합역량 IT 지원
IT 능력은 기업의 경쟁 전략 수행 및 신규 전략 수립

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조직성과를 낸다는 것은 많은 선
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 IT 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IT 지
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자보다 우

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11]. IT 능력은 전사적 조직 
역량을 나타내며, 자원 통합 및 재 배치를 통해 효과적으
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8,12]. 뛰어난 IT 능력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장기적인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 전략 IT 지원과 핵심역
량 IT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성과 창출과 경
쟁우위를 향상에 영향을 준다[13]. 

기업 역량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사용
은 기업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다[12]. 역량이란 
능력보다 넓은 범위로 기업 고유의 자산, 지식, 기술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능
력을 말한다[14].

기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IT 지원은 통합역량 IT 지원, 
시장접근 IT 지원, 기능 관련 IT 지원으로 구분한다. 이
중 통합역량 IT 지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축, 프로
세스 유연성 개선, 공급망 통합 지원 등의 IT 활용 수준
이다. 본 연구는 통합역량 IT를 통해 자원 효율적인 활용
이 절제와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2.2 조직의 미덕(절제)
미덕(virtue)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개인의 특

성을 나타내는 내부 가치인 에토스를 의미한다[15]. 善
(선, Virtuousness)이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열망이다. 미덕의 어원은 “우수하다”라는 의미
로 그리스어의 "areˆte"에서 유래 되었으며, 사람들을 뛰
어나게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개인의 미덕을 조직으로 
확장한 연구에서도 조직의 주요 미덕으로 지혜, 용기, 정
의, 절제의 4가지로 정의했다[16]. 조직의 미덕은 개인의 
미덕을 키우는 작용을 하며, 조직의 미덕을 갖추는 것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에
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조직의 미덕으로 인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직을 성장하게 하고 활력을 증가시
켜 잠재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증대시킨다. 변화와 불확실
성이 큰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미덕은 조직의 선순환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17].

기존 국내 경영학 인사조직 분야에서 미덕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조직의 미덕은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8], 조직 시민 행동과 조직 충
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9]. 또한, 이성화[20]의 
연구에서 개인이 인식한 조직 미덕이 긍정심리자본을 매
개하여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하였고, 
Chatterjee[21]는 IT 기술과 조직 윤리가 혁신성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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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조직의 미덕은 조직 내에서 ‘완충 효과’로써 역할을 하

며, 조직과 구성원의 탄력성, 연대감, 효능감을 증대시켜 
부정적인 관점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미덕의 ‘증폭 효
과’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자본의 강화, 긍정적인 
정서, 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22]. 본 연
구는 조직의 미덕중에 절제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절제의 하위 요인으로 조정과 적응력은 조직의 역
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정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목표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력은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적합한 조직 
활동을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3 흡수역량
흡수역량이란 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외부 지식에서 찾

아내고 인식하여 소화한 후에, 내부의 공정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혁신과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과정
을 말한다. 기업의 흡수역량에서 개인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통제하고 전달하고 중간에서 유용한 정보
를 관찰하는 것이다[23].  

외부의 지식은 조직 내의 것과 상이하고, 범위도 다양
하며 용어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차이가 있어 조직 내
부에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외부 지식을 효
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직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형 및 발전을 시켜야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의 지식 흡수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의 인
적 네트워크 형성이 쉽도록 경영진의 관리적 지원이 필
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의 흡수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24]. 예를들어 개발중심의 조직에서는 참여자
의 지식공유 수준에 따라 신제품 개발 성과 향상에 영향
을 준다[25]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역량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Malhotra[26]은 흡수역량이 활발한 조직은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원기반 이론 측면에서 기업
의 자원은 가치 있고 희귀하고 쉽게 모방이나 대체 불가
능한 자원을 말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시
킬 수 있다면 경쟁 시장 환경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27]. 기업 자원의 종류는 물질 자원, 무형 자원인 인적자
원 그리고 조직 자원 역량 등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자원
과 역량은 창조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흡수 역량은 중
요한 역할을 한다[28]. 본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이 조직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 역량 IT 지원과 조직의 절
제인 조정과 적응력이 흡수역량 통해 조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
을 검증하였다(Fig. 1). 

3.2 가설설정
3.2.1 통합역량 IT 지원과 조직의 절제
통합역량 IT 지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구축, 프로

세스 유연성 개선, 공급망, 업무 통합 및 간소화를 IT 활
용 수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IT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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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고 관리, 조달, 물류 등을 개선하고, 설계비용과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절제란 조직의 조정과 적응력으로 나누어지며, 절제를 
갖춘 조직은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
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심하고 균형감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문제 상황에서 조직의 미덕이 탄
력성, 연대감, 효능감을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보호
하여 조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유발로 조
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IT 제공은 조직의 미덕 형성을 강
화하여 조직의 즉흥력 증대를 통해 조직의 혁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역기능을 완화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하였다[21,29]. 

그리고 IT 기술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흡
수역량이 필요성을 강조하였고[30], 기업 간의 정보기술
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과 관리자의 태도, IT 이용 경험, 
기업 자원이 조직의 흡수역량을 매개했을 때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4,2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가설1부터 가설3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통합역량 IT 지원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의 절제와 흡수역량의 관계
조직의 절제의 하위 요소인 조정과 적응력의 두 요인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조직의 맥락적 양면성으로 그 개
념으로 설명된다[31,32]. 긴장과 균형을 이뤄야 하는 복
잡한 조직 환경에서 경영진들은 조직의 맥락적 양면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조직의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이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33].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조직적
인 측면(예: 조직지식, 공식화, 사회통합 메커니즘)에 따

라 흡수역량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4]. 특히 
Jansen[35]의 연구에서 조직적 메커니즘 요소인 조정 능
력이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의 조정은 상호 기능 보완, 의사결정의 참여, 직무 순환 
등을 말한다[36]. 이와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 윤리적 요소가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 가설 4, 가설 5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조직의 조정(Alignment)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조직의 적응력(Adjustment)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흡수역량과 조직성과의 관계
흡수역량은 조직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 동화, 전환,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과정이다. 이는 
변화와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동태적 역량으로 기술 협력
을 통해 성과가 발생하는 조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30]. 흡수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은 조직의 프로세스 개선 
및 통합을 통해 외부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37,38]. 흡수역량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30,3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흡수역량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자 아래 가설 6, 가설 7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흡수역량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흡수역량은 비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 변수별 선행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확보된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변수의 각 항목의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Table 1).

통합 역량을 위한 IT 지원은 Rivard et al.[11]의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 중 프로세스 유연성, 공급망 통
합,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하는 수
준 등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조직의 미덕 중 절제는 
Gibson et al.[33]의 조정과 적응력에 대한 6개의 측정 
문항을 활용했다. 조정은 조직의 경영체계가 회사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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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 자원의 낭비 최소화, 상반된 목표 부여 최소화 
등 여부로 측정하였고, 적응력은 조직의 경영체계가 기존 
관행, 전통에 대한 개선 권장, 변화 상황에 유연성, 사업
목표에 맞게 발전 여부를 측정하였다. 흡수역량은 
Jansen et al.[35]이 제시한 실행적 흡수역량의 변환과 
활용 문항 중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변환은 외
부 지식을 활용한 사업기회 창출, 시장 동향 및 신제품/
서비스 논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활용은 성과창출 활동에 
대한 인식, 지식 활용 방법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였다. 조
직성과 중 재무성과는 Chandler and Hanks, 노두환
[40,41]이 제시한 매출, 이익, 시장점유율 증가의 3문항
을 측정하였고, 비 재무성과는 Martell&Carroll[42]의 
연구에서 신제품/신규서비스의 경쟁우위, 경영성과 및 
목표 향상, 자원관리 효율성 3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4. 연구결과 분석 및 가설 검정

수집된 표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PLS-SEM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LS-SEM은 최소제곱으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내재적 잠
재변수에 대한 예측과 설명을 중점으로 한 기법으로 탐
색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43].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 PLS-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4.1 표본의 특징
본 연구는 일반적인 조직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변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2020년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1개월간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회수된 응답 137부 중 
부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하고 126부의 설문지를 대상으
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 조사 기업 구분은 사기
업 66%,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25%, 기타 9%로 수준
으로 비교적 사기업의 비중이 높은 표본 집단을 활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집중 타당성 검증

을 위해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 평균분산추출, 복합신뢰
도, 크롬바흐 알파 값을 분석하였다[44]. 

각 지표의 측정기준은 요인적재량과 평균 분산 추출 
값은 0.5 이상, 복합신뢰도 값과 크롬바흐 알파 값은 0.7 
이상을 충족할 때 허용 기준으로 보았다[45-47]. 측정 도
구들의 집중 타당성과 같으며, 판별 타당성은 모두 확보
하였다(Table 1, 2).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s α

ITSIC

ITSIC1 0.948

0.964 0.870 0.950
ITSIC2 0.938
ITSIC3 0.910
ITSIC4 0.935

Align.
Align1 0.847

0.859 0.671 0.754Align2 0.788
Align3 0.820

Adap.
Adap1 0.851

0.923 0.800 0.875Adap2 0.917
Adap3 0.914

A.C.

AC1 0.884

0.918 0.737 0.881AC2 0.833
AC3 0.888
AC4 0.827

F.P.
FP1 0.947

0.960 0.888 0.937FP2 0.947
FP3 0.933

N.F.P.
NFP1 0.844

0.905 0.760 0.842NFP2 0.928
NFP3 0.841

 * ITSIC(IT Support for Integration Competency), 
  Align.(Alignment), Adap.(Adaptability), A.C.(Absorptive
 Capacity), F.P./N.F.P.(Financial/Non-Financial Performance)

Table 1.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s

　 ITSIC Adap. Align. A.C. F.P. N.F.P.

ITSIC 0.933 　 　 　 　 　
Adap. 0.611 0.894 　 　 　
Align. 0.617 0.674 0.819 　 　 　
A.C. 0.688 0.778 0.734 0.858 　 　
F.P. 0.358 0.528 0.443 0.505 0.942 　

N.F.P. 0.543 0.632 0.499 0.588 0.736 0.872

* Diagonal (Bold) : Square root of AVE

Table 2. Validity and correlations

4.3 가설 검정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Smart PLS 3.0을 이용하여 제시된 가설에 

대해서 경로 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boot strapping 
500회). 검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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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Analysis results

PLS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 square
의 값의 효과 수준을 상(0.26 이상), 중(0.13∼0.26), 하
(0.02∼ 0.13)로 구분하고 있다[48]. 본 연구 모형의 변
수는 재무성과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0.26 이상으로 확
인되어 경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조정(β=0.617, |t|=9.712), 적응력(β
=0.611, |t|=10.571), 흡수역량(β=0.244, |t|=2.227)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절제가 흡
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정은 흡수역량(β
=0.292, |t|=3.413)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적응력(β=0.433, |t|=5.091) 역
시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흡수역량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재무성과(β=0.505, 
|t|=7.115)와 비재무 성과(β=0.588, |t|=8.595)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다음은 조직의 미덕 및 흡수역량을 통한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Table 4). 본 연구 모형의 
모든 경로에 대해서 조직의 미덕 및 흡수역량 변수가 매
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β S. Dev t-value p-value Results

H1 ITSIC→Align. 0.617 0.063 9.741 0.000*** Accept

H2 ITSIC→Adap. 0.611 0.059 10.379 0.000*** Accept

H3 ITSIC→A.C. 0.244 0.082 2.972 0.003** Accept

H4 Align.→AC. 0.292 0.089 3.271 0.001*** Accept

H5 Adap.→A.C. 0.433 0.089 4.875 0.000*** Accept

H6 A.C.→F.P. 0.505 0.069 7.345 0.000*** Accept

H7 A.C.→N.F.P. 0.588 0.067 8.823 0.000*** Accept

*one-side : †p<0.10 (|t|>1.282) , *p<0.05  (|t|>1.645),
          **p<0.01 (|t|>2.326), ***p<0.001 (|t|>3.090)

Table 3. Hypothesis Testing Results

Path β S. Dev t-value p-value
ITSIC→Align→AC 0.18 0.062 2.924 0.004
ITSIC→Align→AC→ FP 0.091 0.037 2.436 0.015
ITSIC→Align→AC→NFP 0.106 0.039 2.688 0.007
ITSIC→Adap→ AC 0.264 0.064 4.146 0.00
ITSIC→Adap→AC→FP 0.133 0.041 3.265 0.001
ITSIC→Adap→AC→NFP 0.155 0.046 3.385 0.001
ITSIC→AC→FP 0.123 0.045 2.759 0.006
ITSIC→AC→NFP 0.143 0.052 2.74 0.006
Align→AC→FP 0.147 0.053 2.781 0.006
Align→AC→NFP 0.171 0.055 3.127 0.002

Table 4. Indirect Effect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역량 IT 지원이 흡수역량을 통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의 절제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통합역량 IT 지원은 조직의 절제, 흡수역량에 모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외부 환경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직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역량을 확보는 조직의 의
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조정)와 변화 상황에 맞춰 조직
의 활동을 신속하게 재구성(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식 관리 및 통합을 촉
진하여 조직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어 
흡수역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미덕인 조정과 적응력은 모두 흡수역량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조정은 조직의 비생산적인 활
동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 조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에게 학습 기회 및 자원을 공급하여 흡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응력은 외부 변화에 따라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전략 목표를 유연하게 변화 하게 하여,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유연하게 할수 있어 조직의 흡수역량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는 것을 알수 있다. 조직 내에 지
혜와 절제와 같은 미덕이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
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과 연관된다는 Chatterjee
[21]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IT 기술과 조직성과 관계에
서 IT 역량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
업의 조직 윤리 차원까지 확장하여 상관관계를 검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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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즉, 조직의 인프
라인 IT의 지원과 조직의 미덕 간의 관계를 실증함으로 
조직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확장하였다. 덧붙여 
조직의 IT 기술 분야의 연구에 조직 윤리가 필요성을 강
조하고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흡수역량의 선행 요인으로써 관리자의 태
도 및 지향성, 조직의 다양성, 자원의 여유 등 다양한 요
소가 선행 문헌에서 연구되었으나[24], 조직의 윤리적인 
요소도 선행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규명함에 따라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직의 균형과 안정을 통한 유연성이 높은 
조직에서 구성원의 ‘증폭 효과’가 궁극적으로 흡수역량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개인의 수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조직이 윤리적 미덕 함양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의 구축을 
통해, 조직의 성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신제품 
개발 조직과 같이 흡수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서 리더의 적응력의 미덕을 통해 개인의 흡수역량 강화
가 조직성과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조정의 미덕은 리더
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조직원들에게 보여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겸비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시사점이 가치가 있으나, 연구
의 한계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째, 조직의 미덕의 하위 
변수에 절제 외에도 지혜, 정의, 용기 등의 항목이 있으
나, 모든 항목의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하지 않았다. 향후 
본 조직 윤리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
른 3가지 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작아 구조방정식 모델 중에 PLS 
분석을 사용하였다. 향후 명확한 구성 개념 사이의 구조
적 관계 확인을 위해 표본의 수를 더 확보하여 구조방정
식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향후 
연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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